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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8. 21.(목)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목)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하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
라고 강조했다.
  ※ 김 장관은 오늘 점검에 앞서 지난 8일 해당 지역의 외국인 노동현장을 점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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